
세제 수출 확대책 절실
생산 증가 불구 사용량 감소…1인당 사용량 9 . 2 K G

비누등 세제의 국내생산량은 7 5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로 최

근에는 1인당 사용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계는 내수보다는 수출확대에

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 

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합성세제의 국내생산량은 7 5년 3만2 2 5 6톤에서 8 0년 7만4 8 1 2톤, 85년 1 2만8 9 3 1

톤, 90년 2 8만3 5 8 5톤, 92년 2 9만6 8 1 0톤으로 연평균 13.9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종류별로는 분말세제의 경우 7 5년 2만7 9 6 1톤에서 8 0년 4만4 8 6 4톤, 85년 5만9 4 2 3톤, 90년 1 8만3 2톤, 92

년 1 9만2 5 8 6톤으로 연평균 12% 증가했고 액체세제는 7 5년 4 2 9 5톤에서 8 0년 2만9 9 4 8톤, 85년 6만9 5 0 8

톤, 90년 1 0만3 5 5 3톤, 92년 1 0만 4 2 2 4톤으로 연평균 20.6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,

또 1인당 세제사용량도 7 5년 3 . 3 6 K G에서 8 0년 5.48KG, 85년 8.13KG 90년 9 . 3 2 K G등으로 꾸준한 증가

세를 보였다.

그러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제사용량도 영향을 받기 시작, 91년에는 1인당

세제사용량이 9 0년과 같은 9 . 2 3 K G (합성세제 6.82KG, 세탁비누 2 . 5 K G )에 그친데 이러 9 2년에는

9 . 2 1 K G (합성세제 6.75KG, 세탁비누 2.46KG) 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국내에 생산되는 합성세제의 품질수준은 국립공업기술원을 통한 품질분석 결과 수질오염 기준

치의 하나인 계면활성제 생분해도의 경우 K S규격에서는 90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산품은

9 7 . 6 - 9 9 . 8 %에 달해 선진국제품( 9 8 . 4 - 9 9 . 2 % )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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